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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東훌훌훌世保元四象草本卷』과 『東武遺積』어�|서의 素證어�l 관판 考察

김선민 �* 송일병 �*

�I
�A�b�s�t�r�a�c�t �I

�A �S�t�u�d�y �o�f �o�r�d�i�n�a�r�y �s�y�m�t�o�m�s �i�n �t�h�e �D�o�n�g�y�i �S�o�o�s�e �B�o�w�o�n�-
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h�o�b�o�n�g�y�u�n 때 �d �D�o�n�g�m�u�Y�u�g�o

�K�i�m �S�u�n�-�m�i�n�' �S�o�n�g �I�I�-�b�y�u�n�g

�D�e�p�l�. �f�a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, �C�o�l�l�e�g�e 이 �O�r�i�e 미 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, �K�y�u�n�g �H�e�e �U�n�i�v�.

�1�. �O�b�j�e�c�t �o�f �r�e�s�e�a�r�c�h
�D�o�n�g�y�i �S�o�o�s�e �B�o�w�o�n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h�o�b�o�n�g�y�u�n �a�n�d �D�o�n�g�m�u�Y�u�g�o �w�e�r�e �w�r�i�t�t�e�n �b�y �L�e�e �j�e�-�m�a �b�e�f�o�r�e �D�o�n�g�y�i �S�o�o�s�e

�B�o�w�o�n�. �H�e �e�x�p�l 외 �n�e�d �i�n �f�u�l�l �d�e�t�a�i�l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s�y�m�t�o�m�s �m�o�r�e �t�h�a�n �s�y�m�t�O�m�s �i�n �D�o�n�g�y�i �S�o�o�s�e �B�o�w�o�n�. �I

�c�r�i�e�d �t�o �f�i�n�d �h�i�s �e�a�r�l�y �m�e�d�i�c�a�l �v�i�e�w�s �o�n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d�i�s�e�a�s�e�.

�2�. �M�e�t�h�o�d �o�f �r�e�s�e�a�r�c�h

�I�t �w�a�s �r�e�s�e�a�r�c�h�e�d �a�s �c�o�n�t�e�n�t�s �w�i�t�h �h�i�s �w�r�i�t�i�n�g �s�u�c�h �a�s �D�o�n�g�y�i �S�o�o�s�e �B�o�w�o�n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h�o�b�o�n�g�y�u�n �a�n�d

�D�o�n�g�m�u�Y�u�g�o�.

�3�. �R�e�s�u�l�t�s �a�n�d �c�o�n�c�l�u�s�i�o�n�s

�<�D �D�o�n�g�m�u �w�a�s �t�r�i�e�d �t�o �e�x�p�l�a�i�n �t�h�e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p�h�y�s�i�o�l�o�g�i�c�a�l �a�n�d �p�a�t�h�o�l�o�g�i�c�a�l �s�y�m�t�O�m�s �w�i�t�h �o�r�d�i�n�a�r�y

�s�y�m�t�O�m�s�. �I�t �i�s �a �h�i�s �o�w�n �i�m�p�l�e�m�e�n�t�a�t�i�o�n �t�h�a�t �h�e �m�a�d�e �a�n �a�n�a�l�y�s�i�s �o�f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s�y�m�t�o�m�s

�(�2�) �W�e �c�a�n �t�a�k�e �a�d�v�a�n�t�a�g�e �o�f �t�h�e �c�o�n�t�e�n�t�s �c�l�i�n�i�c�a�l�l�y �w�h�i�c�h �h�a�s �f�u�l�l �o�f �e�x�p�r�e�s�s�i�o�n �t�h�a�t �t�h�e�r�e �i�s �a �d�i�f�f�e�r�e�n�c�e �b�e�t�w�e�e�n

�t�h�e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s�y�m�t�O�f�f�i�S�.

�Q�) �I�t �i�s �a �g�u�i�d�e �p�o�s�t �t�h�a�t �c�a�n �b�e �e�x따 �t�e�d �t�h�e �a�p�p�e�a 때 �c�e �o�f �d�i�s 없 �e �e�v�e�n “ �i�t �w�e�r�e �n�o�t �i�n �p�o�o�r �h�e�a�l�t�h

�K�e�y �w�o�r�d�s�: �s�y�m�t�O�m�s�, �t�h�e �i�n�g�e�s�t�i�v�e �f�o�o�d �m�e�t�a�b�o�l�i�s�m�, �t�h�e �Q�i�-�y�a�c�k �m�e�t�a�b�o�l�i�s�m

�L 縮論 候 둥만 기록되어 있다�. 이 소중 자료들은 體質病證

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골격이 되었고 �, 體質病證 속

에는 輕重籃急의 요약정신이 들어 있고 素證의 여

러 체험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『東醫홉世

保元」에는자세한 素證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이

자료들은 무시되어 생략되고 몇 가지만 기록되어

『東훌훌혈世保元四象草本卷』에비교적 자세히 기재

되어 있는 素證은 太少陰陽�A이 평소 가지고 있는

病證인데 �, 이러한 자세한 素證이 『東團홉世保元�4 어�l
는 생략되고 完寶無病 �, 훤心 �, 大病 �, 몇 가지 特異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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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�.

東武公은 四象�A이 평소 가지고 있는 生理現狀

또는 病理現狀올 四象 �A�}�J�l�j 로 요약하여 이것으로 四

象病證을 설명하고 四象�A끼리의 差等性올 비교 고

찰해서 四象 �A을 감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

데 �L�"�. 東훌훌훌 �1�!�t 保元�s 올 저술하기 이전의 주도면밀한

東武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�.

『東톨훌홉世保元四象草本卷 �a은 東武公이 �4�0 대 후

반과 �5�0 대 초반 사이에 저술한 것으로 추정하며 �1�)

�r 東武遺橋 �J�2�) 는 東武公이 남긴 원고를 제자들이 편

찬한 것으로서 手寫本으로 전해 오다가 �1�9�6�6 년 �7월

에 북한 보건성 동의간부양성소 사상반 명의로 뺨

寫版으로 간행된 것인데�l�"�. 東훌홉世保元四象草本卷』

과 『東武遺橋」어�l 기재된 四象 �A의 素證에 관한 文

句의 내용을 파악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�.

�I�I �. 本 훌훌

〈東훌훌훌世保元四象草本卷〉

�1�. 身끓狀�i�J 의 표면

�O 뼈部盛則眉背뚫 뼈部쫓則皮毛魚

�O 牌部盛則뼈隔通 牌部흉 ���p 肉理寒

�o �H주部盛則兩陽張 �I�f�f 部흉則節 �1�1�* 嚴

�O 賢部盛則體陽雄 齊部쫓則骨훌훌혐

�o �j�;陰 �A陽氣虛弱則百會 �/�\ 必、惡凰

少陽 �A陽氣虛弱則隊 �g엎必惡寒
太陰 �A陽氣虛꿇則眉肉必獲
太陽 �A陽氣虛弱則外賢 �&�i、冷

四象 �A의 偏小之廣을 중심으로 해서 四體質에 입

각한 素證을 언급한 것인데 四흙的 입장에서 眉背

와 皮毛 �. �H뼈隔과 肉理 �, 兩腦과 務빠 �, 顆陽과 骨훌훌의

盛흉를 가지고 생리상태나 건강상태를 쉽게 파악하

여�, 건강한 사랍인지 조만간 病이 나타날 여건인지

미리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고 각 체질의

취약점올 파악함으로써 톨훌�J�P�f�f 의 성쇠를 간접적으로

증명할 수 있으며 �, 이것은 東武의 초창기 사상의학

에서의 四象 �) ＼의 특정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�.

�1�) 李훌훌 東홈훌世保π四象草本卷의 홉홉學的 뻐究�, 四象 �I�I
質홈學會誌 �. �V�o�l�.�1�l�.�N�o�.�l�. �1�9�9�9

�2�) 李햄 �,馬 흉 량영무 차광석 譯 �. 東武홉홈 �, 서율�.�� 훌훌홈學 �.�i�t�.
�1�9�9�9

이러한 四薰的 입장에서의 신체상태의 표현은 『東

톨훌훌훌世保元」에와서는 太陽�A은 �A훌廳理가 師大맑

小�, 體形氣像은 腦願之起勢盛 �J�t�f�: �n훌圍之立勢孤弱으

로 표현되고 少陽 �A은 牌大뽑小 뼈훌之包勢盛 �J�t�f�: 勝

脫之坐勢孤꿇 �, 太陰�A은 맑大師小 �R훌圍之立勢盛 �J�t�f�:

腦題之起勢孤꿇 �, �� ↓陰�A은 뽑大牌小 勝脫之坐勢盛

�J�t�f�:�H 뼈樓之包勢孤꿇으로 표현된다 �. 太陰�A이 건강하

연 扁背에 여유가 있지만 病이 있다면 피부가 거철

어지고 생리적으로 老化해서 탄력올 잃게 되니 太

陰 �A에게는 피부에서 病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볼

수 있고 어깨가 쳐지거나 어깨 근육이 마르면 病이

올 수 있는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�. 少陰�A이 건

강하연 �8뼈隔通하고 즉 자세가 바르고 건강에 이상

이 있으연 추위에 민감하고 손발이 차며 百會六부

위가 惡風하니 이것은 氣가 약해질 때 오는 현상으

로 본다 �. 太陽�A은 건강하면 府부위가 빈약하지 않

고 넉녁하며 태양인의 體形氣像은 睡圍之立勢가 孤

弱하므로 건강이 안 좋으연 府부위가 더 약하게 보

이며 팔다리가 저리니 解�f�9�J�; 올 연상할 수 있다�. 勝脫
之坐勢가 孤렀한 少陽�A은 睡陽이 웅장하게 보이연

건강한 것이고 건강이 안 좋으면 骨훌훌뼈하니�, 이것

은 四破중에 下股쪽인 다리나 앞정강이가 야위고

약해지는 것이며 下體의 균형이 깨져 下흙쪽의 기

운이 더욱 빈약해지고 위축됩올 알 수 있고 �, 이러한

것들은 점점-쇠약해졌올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

부위를 뜻하니 이런 것들올 통해 건강지표를 파악

할수있다 �.

�2�. 心理�t펙�i의 표헌

�O 뼈意快則能哭 �P�I�. 뼈意姐則 �1正↑φ作也
�O 牌뼈 �J�t�f�: 則能歌唱 �R뿔명용짧則 �f혔홉 �L�f�F 也

�o �i�j주짧寧則能話談 �I�f�f���f�£ 則 �t�J�t�t 깡作也
�O 賢높、혐則能善笑 뽑志 �l足則健忘作也
이러한 표현은 힐心표현의 전 단계로서 �l�"�. 東武遺

橋』에서는 �t�J�t�t 깡대신에 ↑흉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

있고 �3�) �L�"東홈뚫世保元�a 어�l 와서는 �r
辦證꿇」어�l 精神的

입장에서 건강한 生理的 조건으로 四象�A의 훤心올

말하고 있으니 太陽 �A의 ‘훨�a之心 �, 少陽�A의 뼈心 �,

�3�) 李홈馬훌 량영무 차광석짧 �: 東武�1�A짧 서율�, 홉훌훌쩔 �.�i�t�.
�p�.�l�6�0 ‘맑했了 �J�l�I�J�f 률�R作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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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김선민 외 �1 �: 東뻐홉엔홈 �j�J�; 四훌훌
�*�-�'
과 훌 �J�!�t�1�l 뼈에서의 �� 않에 관한 ���� �-

太陰�A의 홉心 �, 少陰�A의 不安定之心이다 �. 太陰 �A�o�]

師意가 弱하다 보면 哭 �w�. 하는데 있어서 기운이 약

하니까 우렁차지 않지만 뼈의 기운이 충실하다면

우렁찬 연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�, 太陰

�A의 훤心은 住心인데 �R퍼意、가 저지되면 훤心이 깨

져서 훈心이 ↑�g心을 거쳐 ↑正뼈이오며 ↑正뼈은太陰

�A病에서 重효이다 �.�j�; 陰�A은 牌觸이 씩씩하면 能히

노래를 부를 수 있고 放짧하면 정신이 흐리고 어지

러우며 手足素亂효이 온다 太陽�A은 건강이 좋으연

他�A과 어울려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나 적당

하지 않고 넘치연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서 言行에

두서가 없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 �%썽은 急追之

心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�. 少

陽�A이 여유가 있으연 잘 웃는다는 것은 긍정적으

로 받아들이연 유리하다는 것이고 『東題壽世保元』

에서는 少陽 �/ ＼의 힘心은 團心인데 團心이 심해지연

恐心이 되어 健忘이 오며 건망증은 少陽 �A病에서
위험한 증세라고 하였다 �. 이와 같은 내용은 생활습

관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體質의 단서로 삼윤 수

있고�, 四象 �A의 心身의 양연적 입장을 표현하여 육

체적 정신적 특징을 나타내는 자료들이다

�3�. 건캉조건에서 멀수적민 조건

�O 少陰 �/ ＼ 歐食善化 則完寶而無病

�O 少陽�A 大便善通 則完實而無病

�O 太陰�A 규被通짧 則完實而無病

�O 太陽 �A 小便 �I�f�f 多 則完홈而無病

少陰 �A은 出放之氣 太過와 納뚫之氣 不足이므로

陽廣之氣가 保命之主가 되고 歐食善化가 完寶�無病

의 조건이 된다 �. 少陽�A은 納穩之氣 太過와 出放之

氣 不足이므로 陰淸之氣가 保命之主가 되고 大使홉

通해야 完왔無病하다 太陰 �A은 吸聚之氣 太過와 呼

散之氣 不足이므로 呼散之氣가 保옮之主가 되고 규

被通陽이 完實無病의 조건이 되며 太陽 �A은 呼散之

氣 太過와 吸聚之氣의 不足으로 吸聚之氣가 保빼之

主가 되므로 小便 �H�I 多가 完實無病의 조건이 되니

保命之主가 충분히 갖추어지연 건강한 생리적 조건

을 갖춘 상태이다 �.

�4�. 面色에 따풀 구문

�o �j�;陰�A 面色淡쌓則無病 뽑黃則有病

太陰�A 面色潤앓則無病
少陽�A 面色潤蒼則無病 白黑則有病

太陽�A 面色淡白則無病 黑則有病

�O 少陰之病 面色鳳律則其病進也

太陰之病 面色廠홉則其病退也

少陰�A과 太陽 �A은 淡하고 少陽�A과 太陰�A은 潤

하다 �. 몸이 마르고 知的으로 발달한 少陰 �A과 太陽
�A�4�) 은 얼굴색이 윤기가 없이 淡쌓 淡白으로 나타나

고 �, 뚱뚱하고 行的으로 발달한 少陽�A과 太陰 �A은
얼굴에 기름기가 보여 潤蒼 �1띔業로 나타난다 �. 太陽
�A과 少陽�A은 흰색이 정상인데 검은색올 띠면 건

강이 안 좋고 少陰 �A�o�j 비대해지고 얼굴이 누렇게

되면 좋지 않다�.�j�; 陰�A의 얼굴은 淡한 것이 無病인

데 �C↓�f 쏠�A病에서 얼굴에 기름때가 있다면 病이 악

화되고 太陰 �A病에 얼굴에 기름때가 있다면 病은

낫는다 �.

�5�. 꿇格에 따른 구문

�O 太陽�A少陰 �A�i�j 홉肉淸홈則無病 獨 �J�J�E 則有病 �.

太陰�A少陽 �A�I 훨肉獨 �J�J�E 則無病 淸慶則有病 �.
知的으로 발달한 太陽�A과 少陰�A은 몸이 마르면

정상이고 비대해지연 좋지 않으며 �, 行的으로 발달한

사랍인 太陰人과 少陽人은 살쩌면 정상이고 바짝

마르면 병이다�.

�6�. 睡眼�i빽에 따롤 구문

�O 太陽少陽 寢眼呼吸籃端寬퇴靜重則솜

太陰少陰 寢眼呼吸洪빠훌훌轉有거則놈

太陽�A과 少陽 �A이 조용히 자연 吉하다는 것은

陽 �A이 陰氣運올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이지

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고 �, 太陰�A과 少陰 �A은 뒤

척이며 자야 솜하다는 것은 조용히 자야 할 陰 �A�o�j
陰中에 陽氣運이 있으므로 뒤척일 힘이 있 다는 것

이니 그만큼 생활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�.

�4�) 東짧훌世保 �J�i�:�: 四象草本卷 � 病맺之第四統 �. 太陽之知 �, 知而過
也�.�'�!�t�t�A 之過於知者易뽑얀也 �C↓陰之知 �, 愚而不及也 �, 혔 �A之
愚而不及者易 �1�� 쁨也 太陰�Z行 �, 賢而過也 �, 쩍�u 之賢而過者
易점용也 少陽之行�, 不혐而不及也 �. �'�!�t�t�A�. 之不혐而不及훌易
옳뼈也 夫子之周遍立於道也 �, 立於道者立於身也 �l 太陽之象
也 曾子之治平明於德也 �, 明於德훌明於心也 �,�j�; 、陰之象也 �.�i�t
子之雄챔言於홉也 �, 善 �{�!�! 者善於훌也 �, 太陰之象也 子‘변之中
庸行而誠也�, 誠也者誠於 �1�I�J 也 �, 少陽�Z象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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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7�. 띔에 띠를 구문

�O 太陽太陰 身體多 �t�f 則無病 �2�t�f 則有病
少陽 �j�;陰 身體�2�t�f 則無病 多�t�f 則有病

太陽 �A과 太陰 �A은 氣被之氣病證을 가진 체질이

므로 땅이 많다연 氣被之氣가 충분히 있고 소통이

되는 것이니까 無病한 것이고�, 氣被之氣와 관련 없

이 水줬之氣病證올 가진 少陽�A과 少陰 �A에게 땀이

많다연 기운 손상이 되니까 病이 된다 �. 특히 �4陰
�A의 땀올 경계한 이유는 본래 升陽 �Z氣가 부족하

고 牌뿜가 허약하므로 陽虛하기 쉬워 少陰�A이 땀

올 내는 것은 陽虛가 더욱 심해진 것이고 특히 땀

이 계속하여 많이 나오연 陽이 虛脫狀態로 빠진 것

올 의미한다.’ �)

�O 少陰�A之急、病 欲 �2�J 其놈 �j�2�g 則

當視於 �A中之 �t�f 不 �t�f 也
少陽 �A之急、病 欲古其솜 �j�2�g 則

當視於 �1�M外之 �t�f 不 �t�f 也
太陰 �A之急病 欲닌�i 其농 �j�2�g 則

當視於觀上之 �t�f 不 �t�f 也
太陽 �A之急、病 欲 �2�J 其놈 �j�2�g�J�l�I�J

當視於外賢之 �t�f 不 �t�f 也
�j�,�i�: 윷 �A의 病이 낫는 경우의 땅은 陽氣가 위로 올

라가서 �A中에서 땀이 니는 것이고 少陽 �A은 附關

節밖에서 땀이 나면 좋다고 했는데 東醫홉 �t�!�!�: 保元에

서는 陰氣가 아래로 내려가서 手足掌에 .땀이나연

病이 나을 거라고 말했으며 太陰 �A의 觀上之 �t�f 은
삶의 길이 활짝 열린 땀이고 太陽 �A은 府기운이 충

분할 때 足廠陰 �/�I�f 經부위인 생식기부위에서 땀이 난

다�.

�O 太陰�A急病 身冷而全體四股없大 �t�f 者 危證也 �.

但身溫而頂觀項背次第得 �t�f 者 솜 �%也
太陰之 �t�f 始於頂者可홉也 �.

中於觀者免危也 �.

終於背者病愈也 �.

땀이 나면 열이 적당히 풀어지는데 太陰 �A의 急

病에서 身冷할 정도로 全身에서 동시에 大퓨하면

너무 지나치니까 危證이 되고 �, 몸이 따뜻하면서 정

수리 觀骨부위 背部位의 순서로 땀이 나야 좋다 �.

�5�) 全國웰홈科大學四象흩學敎室엮음 �: 四象홈뿔.서울�, 集文
堂 �,�1�9�9�7�,�p�.�1�5�5

�8�. �*�- 小便의 �� 뽀�H에 띠툴 구문

�O 太陽少陽 大小便價利則놈

太陰 �C↓陰 大小便消利則不솜

生理的으로 땀과 소화는 陽이고 대소변은 陰이

되는데 �, 陽�A은 陰에 해당하는 취약점이 있는 체질

이므로 便秘나 小便올 못 볼 수 있는데 陽�A이 陰

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취약점올 극복하고 조절

할 수 있으므로 솜하다 �.

�O 少陰�A 有暴빠뺀園過三日 則 其病必重

少陽�A 有久뺀뺀園雖月餘 其病쩔 �t�P�.

�j�;陰 �A�o�] 暴뺀올 �3�8 이 지나도록 하면 病이 重하

고 �, 少陽�A은 설사를 �l 개월간 하더라도 病이 가볍다

『東홈홉世保元』에는少陰�A�o�] 뺀爾不止연 簡下가

必如 �7�k 冷이라 하였고 �j�,�i�: 윷 �A의 뼈痛뺀협는 大病이

라하였다 �.
�O 少陽�A 大便짧홉者病也 -日間屬次則非惡효也 �.
少陽�A이 大便올 시원하게 못 보연 病이고 �, 하루

에 여러 차례 보면 병세가 더 심해지지 않는 大便

이니 惡효이 아니며 �, 결국 少陽�A은 大便을 잘 보면

좋다 �r東훌옳世保元』에서는 �4陽�A이 大便不通하연

뼈 �R륨이 必如烈火라고 하였고 大便不通은 大病이다 �.
�O 問 水뤘之入子陽몹也 �, 뚫其所化-也 �, 而少陽騙

뤘常病子熱 �, 少陰뿔뤘常病子寒者何也 �.
日.少陽�A水웠之뿜潤而뻐뤘之大陽쩔 �, 醫如寶中酒

훌훌宿屬密封則熱氣易生也�. 少陰 �A �i�t�!�!�: 뤘�Z大陽潤而水
웠之몹 �%를 �, 훌훌如停獨之水果生果益來則寒氣易生也 �, 是

故�, 少陽大便-日數三次益好 �, 少陰大便二三日-次無
防 �.
少陰�A은 水웠之氣의 出納과정에서 생긴 병증을

가지며 出放之氣가 많고 納積之氣가 적은 특징을

띠고 없降하는 기운의 특성이 있어 구조적으로 下

힘하는 病證과 기능적으로 속이 冷한 몹寒病證이

생기기 쉽다 그래서 少陰 �A의 �H￥협는 寒으로부터의

뺀협이고 暴빠이 지속되면 병이 重하니 急治해야

되며 下뼈된 기운올 상숭시키고 保뼈之主인 陽廣之

氣를 도와 속이 찬 특성올 보완해 주어야 한다 �.

少陽�A은 水뤘之氣의 출납에서 納樓之氣는 많으

나 出放之氣가 적고 橫升하는 기운과 구조적으로

훌熱病證 �, 기능적으로 火熱病證의 특성이므로 뽑熱

便秘가 있게 되고 大便不通의 상태가 되면 大病의

비건강상태로 발현된다 �. 따라서 �C↓陽�A은 大便을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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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보면 좋고 비록 久뺀이 있더라도 少陰�A에 비해

病이 가볍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少陰 �A에게 뺀

휩가 없거나 �, 少陽�A의 大小便이 快할 때 그 중에서

도 大便이 잘 통할 때는 病이 스스로 나아질 수 있

는 여건이 있다

�O 太陽�A小便遊短者病也 二뼈해題次則 非惡�f�f�E 也

太陽�A의 小便이 짧短하면 病이고 두 시간 동안

에 小便을 여러 번 보연 惡효이 아니라 하였으니

소변이 나가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다 �. 태양인은 呼

散之氣는 많고 吸聚之氣는 적어서 기운이 밖으로만

나가므로 中氣가 虛하고 律被이 고갈되며 下虛上實

의 상태이니 固中시키고 保命之主인 吸聚之氣를 도

와 補府生陰하고 위로 올라가거나 밖으로 나가는

것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아래로 내려 小便이 잘 나

가야한다 �.
�O ψ陽�A病 小便 �i�J�i�; 黃則 其病進

太陽�A病 小便 �i�J�i�; 黃則 其病退也

少陽 �A病에 소변이 �i�J�i�; 黃하면 浮睡이 맺혀지게 되

니 病이 악화되고 太陽�A病에서는 病이 낫는 것이다�.

�9�. 病의 정도에 띠를 구문

�1 �) 少짧�A

�O 少陰 �A病中雄 �:�t�r�i�l�l�\�- 呼 홉欲冷水者則 其病雖重

終當效也

少陰 �A이 病中에 목소리가 우렁차고 찬물을 먹는

것은 牌氣가 충실한 것이므로 병이 重해도 낫는다 �.
�O 太陰少陰 �Z病 下利後重者 �,其病進 �t�P�. 而少陰尤

甚也 �. �D흉뾰만食者 �,其病退也 而太陰�A尤速 �t�P�.�.

太陰�A病 少陰 �A病에서 下利後重하면 病이 진행

되는데 少陰 �A�O�] 더 심하고 �U區뾰만食은 病이 낫는

것인데 太陰 �A이 더 빨리 물러간다 �. 呼散之氣가 부

족한 太陰�A어�l 게 �n區남가 었다연 呼散之氣가 충실해

지는 것이다

�O 太陽少陰天行時氣十日 內 病효有進無退則 其病

必死

知的으로 발달한 太陽�A과 少陰 �A은 체력이 약하

니까 溫病이 �1�0 일 내에 악화되고 회복이 안되면 죽

으니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�.
�O 少陰�A平時慶應者病也 �-�m 옮�L�U츰題應者病解也 �.
少陰 �A�O�] 평소에 자주 트름을 하면 病이지만 홉

亂이 있을 때는 자주 트름이라도 나오연 病이 낫는다 �.

�O 少陰�A病中 �� 靜時快則 牌氣 �I�t�E 也 �.
少陰 �A�O�] 病中에 기침올 여유있게 하고 때로는

쾌활해진다연 牌氣가 왕성한 것이므로 그 기침은

조절 이 가능한 기칭이고 곧 좋아질 것이다 �.
�O 少陰�A病 間間뺀협而 �g靜雄 �:�t�r 則 其病非重효

也 �t 分輕也 �.
�4 陰�A의 病에 간간이 뺀협하면서도 여유있는 기

칩을 하고 기침소리가 웅장하면 氣가 有餘한 것이

므로 重효은 아니고 �7�0�% 는 輕효이다

�o�� ↓�#용�A 碩痛發熱病 病則病也 比之冷빠則輕효也 �.

少陰 �A의 훌훌痛發熱은 찬 셜사보다는 가벼운 병

이다 �.
�O 少陰�A 훌훌痛病 氣色廣變則 其病非쩔효也 十分

重효也 �.
少陰�A 頭痛病에서 氣色에 자주 변화가 오면 그

病은 완전히 重효이다 �.
�O 少陰�A�� 휠훌發熱時 軟冷水 惡寒時 不歡冷水

少￥윷�A�#훌훌에서 發熱이 있을 때는 찬물을 마실

수 있고 惡寒이 있올 때는 찬물을 못 마신다 �.
�O 太陽太陰少陰�A 홉歐冷水者 �&훌氣生發之徵也 �.
太陽 �A 太陰�A 少陰 �) 、이 찬물을 마실 수 있는 것

은 嚴氣의 生發之氣가 있는 좋은 정조이다 �.

�2�) 少陽�A

�O 少陽�A病中 �t�t 港安靜 稍稍進食者則 其病雖重

終當效也�.

少陽�A이 病中에 심리상태가 조용히 안정할 수

있고 밥을 조금씩 더 먹을 수 있다연 병이 重해도

나중에는 효과를 볼 수 있다

�O 太陽少陽之病 唯 �n區 �i뾰 �I�!�f�: 食者 其病進也 而少陽

�A尤甚也 �. 下利後重者 其病退也 而太陽 �A尤速 �.

太陽 �A病 �, 少、陽 �A病에서 며훌�i뽀안�t 食은 病이 악화되

는 것인데 少陽�A이 �0區난가 있다면 大熱이 있는 것

이니 少陽 �A이 더 심한 것이고 �, 下利後重은 病이 불

러가는 것인데 太陽�A이 더 빠르게 물러간다 �. 太陽

�A은 변이 물어야 좋고 太陽 �A이 변올 쉽게 본다는

것은 병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뭇한다 �.
�O 太陰 �y陽天行時氣二十日內 病�f�f�E 有進無退則 其

病必死 �.
太陰�A 少陽�A의 溫病이 �2�0 일내에 病證이 악화되

고 회복되지 않으연 죽는다 �. 太陰�A과 少陽 �A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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行이 발달한 사랍으로서 체력이 있으므로 知的으로

발달한 太陽 �A 少陰�A보다 �1�0 일올 더 견딜 수 있다 �-

�O 少陽�A病中 放氣出籃則 賢氣不 �t足也
少陽 �A의 病中에 방귀가 완만하게 나가연 賢氣가

느긋한데 이것은 出放之氣가 충실하다는 돗이다 �.
�O 少陽�A願痛體病 病 �f�t�l�j 病也 比之퓨�� 則輕효也 �.
少陽 �A의 �R훌痛과 體病은 病은 病이지만 감기 기

침병보다는 가벼운 증상이다 �.

�O 少陽�A病 間間�� 敵而善食身冷則 其病非重也

�t 分輕也 �.
�j�;陽�A病에 간간이 기침하면서 밥을 잘 먹고 몸이

럽지 않으연 그 병은 重하지 않고 �7�0�% 는 輕효이다

�O 少陽�A輔홈�i�j病 �F￥ �R훌有짧則 其病非輕효也 十分

重효也

少陽 �A의 輔홈페病에 접접 浮睡이 있게 되면 그 병

은 輕효이 아니라 완전한 重효이니 少陽�A의 浮 �8휠
은 아주 안 좋다 �. 少陽�A 表病의 浮睡은 급히 치료

하연 살고 그렇지 않으면 위태롭다 흉�i�j�! 돗은 結뼈효

에 비하연 順한 증세라 하겠으나 빼훌올 重효으로

생각합은 浮睡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�.�6�)

�O 少陽�A 홉歡冷水者 病氣橫홉之 �* 也
少陽 �A에게 찬물이 더 먹히는 것은 속에 熱이 있

기 때문이므로 病氣가 악화되는 징조이다 �.
病의 진행속도는 體質에 따라 다르니 소양인의

뼈隔熱證은 病이 발생하자마자 처음부터 가슴이 답

답하고 불편한 뼈煩問操의 기미가 있지만 그 기미

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執證하기가 어렵고

더욱이 藥을 쓰는 일이 늦어진다 �. 한편 少陰 �A 짧寒
病에 아랫배가 冷한 증세는 病이 발생하자마자 이

미 배가 꿇고 뺀협할 기미가 보여 쉽게 執證할 수

가 있으므로 빨리 藥을 쓸 수가 있다 �7�)

�O 太陽病 以太陽藥投之 而病勢益훌�F륨 �D�f�J無減者 홈훌

氣 �B�i 홉而其病不治 太陰少陽少陰做此

體質에 맞는 體質藥을 썼는데도 病勢가 악화된

것은 廳氣가 이미 고갈되어 治할수 없다는 것이니

훌氣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執좁을 하여 빨리 藥

�6�) 폈용홉世保元 � 少陽 �k�!�z 꿇 �t ￥ �a훌옳病 急治 �I�1�I�J 生 不急治 �I�1�I�J 危
쩌홍之比옳 �8빼則쩌훌훌順짧 �i�!�! 而뼈흉之謂 重짧홈 以其 �!�I�i�!�� ￥
�R훨格近也

�7�) 全國짧홉科大學四象홉學敎室엮음 �. 四象홉學 �, 서울 �, 集文堂 �,

�1�9�9�7�, �p�.�2�0�5

을 써야 합을 말한다 �.

�3�) 太陰�A

�O 太陰�A病中 身월有 �i�f 則 其病雖重終當效也

太陰 �A에게 땀이 있다연 氣被之氣가 소통되는 것

이므로 병이 重하더라도 낫는다 �.

�O 太陰�4陰之病 下利後重者 其病進也 而 �j�;꿇尤甚

也�. 마훌뾰 �D�:�f�: 食者 其病退也 而太陰 �A尤速也
太陰�A病 �j�;陰�A病에서 下利後重하면 병이 악화

되는데 少陰 �A�o�] 더 심하고 �, �a區뾰묘食하면 병이 낫

는 데 太陰 �A이 더 빠르다 太陰 �A은 呼散之氣가 부

족한데 �n區만가 있다연 呼散之氣가 충실한 것이다 �.
�O 太陰�A 平時題�%者 病也 휩협時顧 �� 者 病解也 �.

太陰 �A�o�] 평소에 자주 기침올 하면 病이고 �, 重病

이 있을 때 기침올 하면 病이 낫는다 �.

�O 太陰 �A病中 憶氣出張則 뼈氣不柳也 �.

太陰�A이 病中에 게트릅올 크게 하연 뼈氣가 充

質하다 �. 이것은 呼散之氣가 충실한 것이다 �.
�O 太陰 �A�f�i 휠 �� 惡寒時 흩�k冷水 發熱時 不欲冷水

太陰 �A�o�] ��훌훌惡寒이 있올 때는 찬물을 먹을 수

있고 發熱이 있을 때에는 찬물을 못 마신다 �.

�4�) 太빼�A

�O 太陽 �A病中 �8웰痛利뺀者 其病雖重終當效 �1�!�!�,

太陽�A의 病中에 뼈痛과 利뺀이 있으연 小陽의

짧氣가 充實한 것이니 병이 重해도 낫는다 �.
�O 太陽少陽之病 唯�n區않 �D�:�f�: 食者 其病進 �1�!�!�,�. 而少陽

�A尤甚也 下利後重者其病退也�, 而太陽�A尤速 �.

太陽�A病 少陽 �A病에서 오직 �U區뾰만食이 있으연

病이 악화되는데 少陽人이 더 심하고 下利後重은

病이 낫는 것인데 太陽 �A이 더 빠르다 �. 太陽�A이 �R첼
痛 陽 �q흙 �i�1�!�I�: 협 빼흉의 증이 있다연 小陽의 짧氣가

충실한 것이니 그 病은 쉽게 치료되고 완전히 건강

해진다 �8�)

�O 太陽�A病中 며흉響累發則�/�I�f 氣立也
태양인이 病中에 재채기를 자주 하연 �/�I�f 氣가 흩

어지지 않고 충실한 것이니 좋다

�8�) 東훌훌世保 �i�C�. 太陽�A 內홉�j、陽病꿇 �. 太陽�A 若有題痛陽嗚
뺀웹쩌훌之꿇 �I�1�I�J 小�6훌훌氣充.也 其病易治 其�A亦完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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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신민 외 �1 ‘

훌 �I�I 홉언保元四象흥本황과 �J�l�i�:�i�l�t�i�R 써에서의 좋꿇에 관한 考혔

�1�0�. 좀흉 패효에 따톨 구문

�O 少陽�A重病中 無口味 忽、太館食有口味者 此壞

효也 �?홉衣模�� 諸般 ���f�i�E 不遠皆偏而必死 但稍

稍小食吉 ���� 也 �.
少陽 �A이 重病中에 식욕이 조금씩 서서히 당기는

것은 좋지만 갑자기 많이 먹는 것은 안 좋은 증상

이다 少陽 �A이 몸과 寢똥을 손으로 더듬는 것 같은

非理性的인 행동을 한다연 겉으로는 뼈풀어지지 않

게 보여도 죽으니 �, 少陽 �A의 健心이 恐心에 이르게

되면 大病이 일어나 健忘이 될 것이니 健忘은 險證

이다 �.
�O 少陽�A重病中 �R홉肉 �J�I�E 而形氣쫓뺀者 非危證也

���n 安證也 蘭肉慶而精神醒爽者 非差효也 ���D�� 훌

�1�i�E 也

少陽 �A이 重病中에 뚱뚱하고 피곤한 것은 危證이

아니고 安證이다 몸이 마르고 정신이 멀쩡해서 말

이 많아진다연 熱이 있다는 의미이니 �, 나아지는 病

證이 아니라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病證이다 �.
�O 少陽�A 面色좁而精神홉沈훌 �3職효也 ���n���6 證也

�f↓陽�A이 얼굴색은 환한데 정신이 어두워지고 가라

앉으면 잠시 쉬는 효이 아니라 위험에 빠질 효이다

�O 少陽之冷聯 少陰之操빼 太陽之大便不通 太陰

之小便秘펴�i雖非휩 �f�i�E 終非危證

�O 少陽之面않 少陰之뾰量 太陽之食張 太陰之홉

�R훌휩是重 �f�i�E 終非輕證

少陽�A의 冷輔 �, 少陰�A의 操 �1홉과 太陽 �A의 大便

不通 �, 太陰 �A의 小便秘嚴은 病은 病이지만 危짧까지

는 가지 않으니 심각한 病은 아니고 �, 少陰�A이 어지

러운 증상과 少陽 �A이 牌붐에 熱이 있어 얼굴이 붓

는 증상과 知的인 체질이라서 많이 먹지 않는 太陽

�A이 밥 먹고 배가 불러지는 증상과 太陰 �A의 정신

이 흐려지는 증상은 重한 증상이다 �. 東훌훌훌世保元에
서는 太陽 �A이 八九日 大便不通해도 小便狂多하면

非짧證이라고 하였다 �.
�O 少陰�A重病中 面色쌓而形氣짧맨者 非 �� 좁也

���n 솜證 ��
少陰 �A�o�j 重病냐�1에 얼굴이 검붉고 모양과 기운이

번거롭고 노곤한 사랍은 뻐證이 아니고 솜證이다

�O 眼明手提 少陰之솜靜

能食安寢 少陽�Z솜 �@￥

肉 �J�l�E�f�f 多 太陰之농詳

肉흩錫數 太陽之놈神

�O 精神뼈短 少陰之버證

肉脫활食 少陽之�� 證
語靜微弱 太陰之 �� 證
肉浮多食 太陽之뻐證

少陰 �A에게 눈이 밝고 四股가 민첩하다는 것은

牌몹之氣가 충실하다는 뜻이니 좋으나 知的 체질인

少陰 �A의 정신이 뼈短한 것은 나쁘다 �. 行的인 체질

의 少陽�A이 잘먹고 잘 자는 것은 좋지만 몸이 마

르고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은 �� 證이다�. 太陰�A에게

땀이 많다는 것은 氣被之氣의 순환과 소통이 잘 되

는 것이니 좋고 �, 말하는 것이 微弱하연 �� 證이다
太陽�A은 몸이 마르고 小便이 잘 나가연 좋은 조짐

이고 살이 찌연서 많이 먹는 것은 나쁜 중상이다 �.

�1�1�. 太陰�A과 太陽�A의 비교

�O 太陰�A 有쫓他其證自尋常
太陽�A 有쫓뺀其효不훌훌常

太陰 �A에게 夢뺀은 보통이지만 太陽 �A의 쫓빠은

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�. 太陰�A과 太陽 �A에게 같은

氣被之氣병증이지만 太陽 �A의 夢뺀은 심상치 않은

證이다

�O 太陽�A 有願痛病限必神速
太陰�A 有願痛病限必週輔

太陽人에게 題痛이 있을 때 病의 진행속도가 빠

르니 病의 존재를 금방 알 수 있고 서둘러 治해야

하며 太陰 �A의 隨痛에서는 病의 진행속도가 느리므

로 病도 늦게 파악되며 치료도 여유가 있으니 �, 太

陰 �A은 체력이 뒷받침되는 行的인 체질이지만 太陽

�A은 체력이 떨어지는 知的인 체질이므로 抗病力이

안생겨 病限이 길연 좋지 않다

�1�2�. 陽�A의 비교

�O 太陽之�A形證 쭈居훌짧絡少而大便쭉뺨

少陽之 �A形證 運氣碩頂必彈 �,월梁 �� 、淵
太陽 �A의 形證은 평소에 콧물도 잘 안 나고 뺀混

도 어렵고 �, 少陽人의 形證은 감기 걸렸을 때 他 �A에
비해서 정수리가 뺏뺏해지고 콧물이 잘 난다

�1�3�. 執證에 의안 구문

�O 太陰之執證 若有可疑則 當 �� 득�F六빠之緊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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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C↓陽�A之執證 若有可疑則 휩’古於夜睡之짧�i�f 也
少陰之執證 平居呼吸如常而 有時有太息

太陽之執證 平居歐食如常而 有時有就�O區 �i뽀
太陰 �A에게는 緊服과 長眼이 있고�, 少陽人은 더

위를 못 참으니까 잘 때 짧규이 있고 保뼈之主인

陰淸之氣가 어떤 원인으로 부족하게 되연 짧熱이

지나치게 되어 짧 �i�f 이 나타난다 �. 少陰�A은 평소에

호홉이 고르나 간혹 큰 한숨올 쉬는 때가 있으며 �,

太陽�A은 평소에 잘 먹는데 이유 없이 가끔 헛구역

이 있으니 이것을 잘 보아서 헛구역이 있다연 太陽

�A일 가능성이 있다 �.

〈東武遺橋 �>�9�)

�O 師分實則휩背寬 牌分實則뼈띔寬 �I�f�f 分寶 �a�l�J�� 臨
寬 뽑分實則 �I�D�'�t 뽑寬

師分虛則皮毛흙 牌分虛則肉理寒 �8주分虛 �a�l�J 節

�1�1�* 嚴 賢分虛則骨훌훌빼

이 내용은
�r
東醫홉世保元四象草本卷ι어�l 나타난

신체상태표현과 거의 같다 �.
�O 師意決則能哭잖 牌뼈 �J�t�i�: 則能歌唱 �8주塊定則能言
談 뽑志格則能 �U홉笑

�8퍼意姐則↑正↑�#作 牌觸짧則↑免亂作 �I�f�f���T 則 �1한
�m作 賢志 �l足 �a�l�J 健忘作

이 내용은 �r 東홈찮 �t�i�t 保元四象草本卷」어�l 나타난
심리상태의 표현과 같으나 여기에 표현된 뺨-효은

東짧홉 �t�!�t 保元四象草本卷에는 �t�Y�t�t 낌로 쓰여 있다 �.

�O 太陰少陰 �A�f�t 民時 呼吸雄大 能轉廳而確 �J�t�i�: 則솜

也 眼時 呼吸微細 不能훌훌騙而沈뺨則 �j�2�g 也

太陰 �A과 少陰 �A은 잘 때 呼吸이 시원하고 크며

됩굴연서 확실히 씩씩하게 자연 출한 것이고�, 잘 때

호홉이 미약하고 가늘며 됩굴지 못하고 잠긴 듯이

조용히 자연 �j�2�g 한 것이다 �.
�O 太陽少陽�A 眼時 呼吸 �t�t�� 훌 轉轉不頻 則솜也

眼時 呼吸雄大 轉娘煩 �l足 則 �j�2�g 也

太陽 �A과 少陽 �A은 잘 때 호홉이 가라앉아 장잠

하고 자주 뒤척이지 않으연 솜하고 �, 잘 때 호홉이

시원하고 크며 뒤척이연서 답답해 하고 재촉하듯이

자연 �j�2�g 한 것이다�.

�9�) 李햄馬 훌 량병무 차팡석 譯 東武�i�!�m�. 서올�, 홉東홈學 �i�t�,
�1�9�9�9

�O 太陰少陽 �A�n�E 솜而慶 �j�2�g 也 太陽少陰 �A 慶吉而
�j�E�j�2�g�t�Q�.

太陰�A과 少陽 �A은 살쩌면 솜하고 마르연 버하

며�, 太陽�A과 少陰�A은 마르연 좀하고 살쩌면 �j�2�g 하다�.

�O 太陰�A病時 有�i�f �a�l�J 其病雖重 終當까쫓而自效也

太陰 �A어�1 게 病이 있올 때 땀이 있으면 그 병이

重하더략도 끝까지 쫓을 안써도 저절로 낫는다 �-

땅이 난다는 것은 呼散之氣가 충실하여 氣被之氣

가 소통되고 있는 것이다 �.
�Q�y 陰�A病時 �/�I 歐冷水 則其病雖重 終當 �7�;�] 쫓而

自效也

少陰 �A�o�] 病을 앓올 때 자주 冷水를 마시연 병이

重하여도 끝까지 覆을 안 써도 스스로 낫는다

�O 少陽�A病時 有口味 則其病雖重 終當꺼藥而 �g

效也

少陽�/ 、。 �l 病올 앓올 때 입맛이 있으면 그 병이

重해도 끝까지 藥올 쓰지 않고 저절로 낫는다 �.
�O 太陽人病時 有服痛他홈페則其病 終當까餐而自

效也

太陽�A의 病에서 願痛 �i�1�!�t 협가 있으면 그 병도 婆

을 쓰지 않고 스스로 낫는다 �.
�O 少陽�A陽寒始末 �a�l�J 少陽�A顆顧有水軟壘 �i꿇 而熱

氣上而흉뀔 大小便不快 第 �-�j�2�g�t�J�E 也

少陽 �A 陽寒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보면

少陽 �A의 허리와 배에 水散이 막혀 정체되어 있고

熱氣가 위로 올라와 막혀 급하며 大小便이 시원하

지 않은 것이 첫째가는 �j�2�g 효이다 �.
�O 少陽 �A陽寒효 大小便不快 身熱之효 與少陰 �A
陽 �3풍 �i�1�!�t 협多數身冷之 �t�J�E�- 般 不急治 則似十無

-生
少陽 �A의 傷寒효에서 大小便이 시원치 않고 옴에

熱이 있는 증상은 少陰 �A 傷寒에서 뺀평가 많고 몽

이 찬 것과 마찬가지로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열

명 중에서 한 영도 못 살만큼 重한 증상이다 �.
少陽 �A은 納積之氣가 太過하고 出放之氣가 不足

하므로 大陽은 水뤘의 陰寒之氣를 出放하는 힘이

부족하면 몹中의 水뤘올 納하는 陽熱之氣가 必盛하

므로 少陽�A이 大便不通하면 �8웰隔이 必如烈火하고 �,

�4陰�A은 出放之氣가 太過하고 納樓之氣가 부족하

므로 몹는 水줬의 陽熱之氣를 納하는 힘이 부족하

면 大陽의 水웠올 出하는 陰寒之氣가 必盛하므로

�7�4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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少陰�A이 ‘뼈행不止하면 簡下가 必如水冷하다 保 �1�f�I�t

之主가 부족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特異病證을

나타낸다 �1�0�)

�O 少陰�A不뺀협 則其病日盡則自愈 少陽�A大小便
快 則其病日盡則自愈

少陰�A에게 뺀협가 없으연 그 병은 하루 지나연

스스로 낫고 �, 少陽 �A에게서 大小便이 시원하게 나오

면 그 병도 하루 지나연 저절로 낫는다 �.

�O 少陰之憂 在於뺨웹 少陽之憂 在於大便不通 太

陰之憂 在於碩面不發규 �]頁上 �i�f 出與不出也
少、陰�A의 우려는 빠협에 있고 少陽 �A의 우려는

大便不通에 있고 太陰 �A의 우려는 머리와 얼굴에

땀이 나지 않는 것과 정수리에 땀이 나거나 나지

않는 것에 있다 �.
�O 太陰 �A頂上發 �i�f 而始免危也 至背則快免危

太陰人은 정수리에서 땀이 나연 비로소 위험올

免하고 등까지 땀이 나연 쾌히 위험올 免한다�.
�O 少陰�A�A中發규 則始免危也

少陰�A은 �A中에서 땀이 나야 비로소 위험을 연

한다

�O 少陽 �A 屆 �R짧出 �i�f 則始免危 大便通�f�l�J 則快免危

ψ陽�A은 어깨와 팔꿈치에서 땅이 나연 비로소 위

험을 연하고 大使이 잘 통하면 快히 위험을 연한다

�O 少陽�A 其病雖重 能進歐食 則十全無憂 �t�P�.

少陰 �/ ＼ 其病雖重 而能歐冷水 則其病無憂也

太陰 �A 其病雖重 而語聲뚫 �:�t�i�: 則其病十全無憂也
少陽 �A이 그 병이 비록 重해도 能히 음식을 먹을

수 있으면 전혀 우려할 것이 없고 �, 少陰人은 병이

重해도 能히 찬물을 마실 수 있으연 그 병은 우려

할 것이 없고 �, 太陰 �A의 병이 重해도 말소리가 느리

면서 씩씩하면 그 병은 전혀 우려할 것이 없다 �.
�O 少陽少陰 �A 無 �m�w솜 太陽太陰 �A 有규則솜

少陽�A과 少陰 �A은 땀이 없으면 좀하고 太陽�A과
太陰 �A은 땀이 있으연 吉하다 �.

�O 太陽少陽�A 呼吸安靜 歐眼時 不轉轉則농

太陰少陰�A 眼時 呼吸雄 �:�t�i�: 轉轉反測則吉
太陽�A과 少陽 �A은 호홉이 편안하고 조용하며 누

워 잘 때 뒤척이지 않는 것이 농하고 �, 太陰 �A과 少

�1�0�) 全國행뽑科大學四象홉學敎室 四象용學�, 서울 �, 集文호 �,

�1�9�9�7�, �p�.�1�2�4

陰�A은 잘 때 호홉이 크고 씩씩하며 됩굴면서 자는

것이 吉하다 �.

�O 太陰�A 病將愈時 有�� 敵者 不治而自愈也

옮太陰 �A�� 뺑 不足驚짧也

少陽 �A�n흉痛 不足驚끓也

少陰 �A煩 �1홉 不足驚품也 皆其病 �g 愈之 ���� 也

太陰 �A에게서 병이 장차 나으려고 할 때 기침이

있는 것은 치료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으나 太陰 �A
의 �� 敵는 놀랄 필요가 없고�, 少陽�A의 �8흉痛도 놀랄

필요가 없으며 少陰 �A의 煩홈도 놀라고 의아할 필

요가 없으니 그 病이 스스로 나으려는 정조이다 �.

�I�I�I�. 總括 및 考察

四象醫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病이라도 체

질에 따라 病證을 구분하고 治鷹를 다르게 한 것이다

太陽�A 빨隔과 비교하여 少陽 �A�n區난는 熱證을

통반하고 少陰 �A�n區만는 寒證을 동반하고 太陰 �A
�n區단는 病이 낫는 것으로 體質에 따라 동일한 病에

서도 발현되는 증상이 다름을 알 수 있고 각 體質

의 素證은 病證발현에 차이를 유발하여 素證은 體

質證과 體質病證의 출발점이 된다

病證이 발생하는 것은 체질적인 素因인 평소 지

니는 素證을 바탕으로 발생하니 太陰 �A 表病에서

溫홉은 먼저 그 사람의 素病이 어떤가를 살펴보아

야 表뿔虛 �1혹을 알 수 있고 素病이 寒한 者가 溫病

에 걸리연 역시 寒證이 되고 素病이 熱한 者가 溫

病에 걸리연 역시 熱證이 되고 �, 素病이 가벼운데 溫

病에 걸리면 重證이 되고 素病이 重한 者가 溫病에

걸리연 險證이 된다 �1�1�)
라 하여 평소의 素證에서 한

단계 진행되어 病設이 발생되니 素證에 따른 病證

말현의 단계를 알 수 있고 �, 동일한 病證이라도 素證

의 寒熱에 따라 病證의 寒證 �, 熱證 발현의 특성이

달라짐을 알 수 있다

本論의 내용을 도표로 만들어 보면 〈표�1�> 과 같다

「東題협世保元四象草本卷」의病變編에는 體質素

�1�1�) 東홉훌世保元�太陰 �A뽑院受寒表寒病꿇 � 大凡溫훌 先蔡
其�A素病如何 �I�I�I�J 表훌虛 �� 파知 �E 素病寒者 得잉훌病밍�j亦寒證
也 素病熱者 得�%훌病則꺼�;헛�!짧也 素病輕者 得�R훌病則重좁 �m
素病重홈 得溫病則險짧 �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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水뤘之氣病證 氣뼈之氣病짧
�y–p�A 少陽A 太陰A 太짧A

身tit狀應‘
동용 8월屬通 厭陽t옳 局背!훌 兩陽張

윷 �理寒 百會It必편‘m. 骨훌ftfiH훌g엎必훨뽕 �毛흙 I혹肉必뺑 �m�1�l�*ÅÆ 外뽑必冷

心理狀態‘
正常 훌k唱 홉笑 Tí�n�r 話짧

異常 ���� Pe�"�"�=�.�1�,�;�" �t�i�E�f�I�P %생징

完.無病 消化 大便 �f�f 小便

面色
無病 �1�J�I�i�� 潤훌 �R×)���. �I�)�(�I�*�I�I�I�JQvuÅ•� 淡白

有病 g월黃. �M�tÖÌ�I�I�I�JQvuÅ•2 白黑 黑

�!�!�I�HÆ©
無病 f훌g혈 ¾|�I�f 생톨If 淸!휠

有病 Ö��I�f 淸훨 *￥g힐 획셰E
�x 呼吸향:ltQ뼈有力 呼吸용t해 [ì×i�J�-�f�f�P�!Öè T|T8�i�J�!�<�:�I�t �Q�f�Mg	R› 呼吸짧j잃 寬홉J-�重

睡眼狀1/1j
�c

때 ‘쟁吸微細N
€ý�Q�f�M€��t�t�i�tÖÌ 呼吸雄大 �Q�f�M��ÖÌ�l•³ 呼吸微細 不能Q≪홈而tt뺨呼吸.大 Q≪홈煩l몽
無病 �z�f�f �z�f�f Y��f�f Y��f�f

땅 有病 Y��i�f Y��,�f�f �z�f�f �z�f�f
¬ð���E A中之ff出 1M外之ff出 홉上2ff出 外뽑之ff出

�o�l�e 염￥�J %￥flJ 小便*홈
大小便

�c

不곰 �r�.�m &효업 小便*'賣 뼈利 小便IA.U효

며훌� 病@ 病進 病m 病進

執훌g 有時有太息 夜睡之용:iff 쫓服 •w�I�I�8�t 有時有就야훌i연

쩔
•“•“¾Ô��€���ÖÔ�,�.�:�I�t 間間�혔而善食身冷

小便흉짧 大便不通
i칙 행痛發熱 媒t홈 R흥痛빼病冷빼

훨
MI옳病氣色屬§용 R홈쩌病F￥a훌有it!

홉해톨 食張�l�I�t�i�l�: Q·�i�1�!�t 面jR훌 규�
i훌 下利後重 小便*'黃며훌뾰�� 下힘l後重平햄훌� ÅÐÖÌ�i×p���1�t

病 �m �tÖÌ�:�I�tSëT| ÖIÅÆ�;Q·l4
N�R)_Œ‘Í 4플i뽀�윷 !J!病k흉훌� \����*�,�'�U�i 下利後重

며훌i연안t食

眼明手ag없;冷水
能1t安홈 €‰�I�f �i�tY� Šž�!�t�k�l�i�1�:�1�t

�o�l�= uÅN-��¿Q�!�I�i�¥�� ÖH��fB\l�I�!�f�t
�t�t�lÆ©[‰×Yz
�tÅÅ•2�:�i�t

身힘有ff 홉없;冷水
����Ö¡Æ3ÖÌ�u¿�uÛR)�i�1�!�t

�c
放氣出옳 홈없;冷水띠흉훌累發

面色앓而形氣뼈뺑
I홉肉If而形氣홉뺀‘

맥X횡出張

病 V엽脫훌￥윷홉없;冷水

�fÖI���1�!�3��Ö¨ Ž«Q·�i�1�!�t��Y�ex
Y'Ç5×˜˜ß �OÖHˆcj!�*

l왜 쭈Ili�M應 I홉肉훨而精神m爽 �SÆ©×Y�i�J�I�I�1��ÌÐ 肉홈多食
身熱大小便不快
面色홉而혐神홉t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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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�1�.

證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나
�F
東醫줍世保元』어�l 와서는 거의 생략되고 훤心 �, 完實

無病 �, 大病 �, 몇 가지 特異證候 等만이 기록되연서

體質病證論이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�.�j�; 陰�A은
땀이 많으연 有病이라 했지만 病이 나아져 가는 과

정을 나타내는 �A中 �i�f 은 陽熱之氣가 상숭하는 표현

으로 볼 수 있다�. 便秘에 대한 언급보다는 少陰�A의
우려는 뺀협에 있다고 할 정도로 뺀웹에 대한 언급

이 많고 주로 寒冷과 관계가 있는데 少陰 �A의 �1�1�!�!�: 협

는 大陽의 陰寒之氣가 가장 주된 원인이 됩을 알

수 있다 대체로 몸이 마르고 消化가 잘 되며 �i�1�!�t�i�1�. 홉

가 없고 牌氣가 충실하연 좋은 상태로 보았다 少陽

�A은 納뚫之氣는 많고 出放之氣는 적으므로 大便을

快히 볼 수 있어야 하고 음식은 조금씩 잘 먹으며

몸이 럽지 않고 마르지 않아야 좋고 �, 農熱이 쌓이거

나 大便不通 �F￥ �8훌 健忘 등이 病이며 �, 마음이 沈港安

靜한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精神홈沈은 �I�i�3 證이다
�i�f 多도 �j�,�� 윷�A과 마찬가지로 有病이라 했으며 병이

풀리는 과정의 땀으로서 射關節 밖의 땀을 말했고

少陽 �A 판별을 위한 執證으로 짧 �i�f 을 언급했다 �. 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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陰�A은 �f�f 出이 잘 되면 完實無病이라 할 정도로 �f�f
出과 관계가 갚으니 氣被�Z氣病좁을 가진 太陰�A어�l
게 땅은 呼散之氣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

퓨出로 병의 진행과정올 알 수 있다 �. 즉 發 �f�f 의 위

치로 정수리 觀骨部位 背部의 순서로 땀이 나면 위

험을 免하고 병이 낫는다고 했다�. 멜만나 게트름 또

는 重病이 있을 때의 기침도 呼散之氣가 충실한 것

으로 간주하여 좋은 징조로 보았다 �. 太陽�A은 呼散

之氣 太過로 몹院이 乾혐해져서 음식물올 잘 넘기

지 못하고 만하는데 며훌만를하연 吸聚之氣가 더욱

부족해지게 되므로 病이 더 重하게 될 수 있고 吸

聚之氣가 부족한 太陽 �A에게 �i�1�!�t 훌훌가 있는 것은 오

히려 小陽의 훌氣가 충실한 것을 나타내고 �, 小便 �I�I�I
多하면 完實無病이라고 하였듯이 小便量이 많고 또

한 자주 보면 건강한 상태로 보는데 안으로 끌어들

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 많을수록 좋다 �. 太陰
�A은 뼈의 기운을 다루고 太陽 �A은 府의 기운을 다

루지만 이 둘은 機能的인 개념의 보이지 않는 기능

인 氣被之氣를 다루고 �4陰�A은 牌의 기운을 다루

고 少陽 �A은 賢의 기운을 다루지만 이 둘은 憐造的

개념의 可視的인 기능인 水줬之氣를 다룬다는 배경

에서 四象 �A을 구분한다 �.
四象 �A의 病證은 水뤘之氣와 氣滅之氣로 설명할

수 있는데 �, 牌뽑의 大小로 결정되는 �4、陰�A과 少陽

�A은 水뤘之氣障많로 병증이 발생하며 府師의 大小

로 결정되는 太陰 �A과 太陽 �A은 氣被之氣障陽로 병

중이 발생한다 �. 少陰�A은 水뤘之氣의 출납에서 생기

는 寒으로 인하여 속이 冷한 뽑寒病證이 있으므로

保빼之主인 陽題之氣를 도와 속을 럽혀주고 기운을

위로 끌어올리도록 하며 �, 少陽�A은 納入之氣가 많고

出放之氣가 적으므로 水뤘之氣 출납에서 생기는 몹

熱便秘콜 풀어 주고 예방하며 保뼈之主인 陰淸之氣

를 도와주고 위로 올라가는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

린다 太陰 �A은 吸聚之氣는 많고 呼散之氣는 적어

기운이 안으로 쌓여 內魔되는 생리현상을 보이므로

保뼈之主인 呼散之氣를 도와주어 내울된 氣被의 순

환과 소통올 도와 땅도 나고 大便도 좋아지고 순환

도 잘 되도록 氣被之氣病證을 관리해야 하며 太陽

�A은 呼散之氣는 많고 吸聚之氣는 적어서 기운이

밖으로만 나가므로 中氣가 虛하고 律被이 고갈되며

下虛上實의 상태이니 固中시키고 保빼之主인 吸聚

之氣를 도와 補府生陰해야 하며 위로 올라가거나

밖으로 나가는 것올 안으로 끌어들이고 아래로 내

려 小便이 잘 나가도록 해야 한다 �.

�N�. 結 뚫

�1�. 證治훌學 훌훌書에서의병증설명과는 달리 四象醫

學에서 고유하게 나타나고 있는 생리현상 병리

현상을 素證이라는 내용에 담아서 四象�A의 특

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東武의 시도로

써 고유한 병중구분과 체질분석올 해보려는 시

각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�.

�2�. 표行 또는 陰陽꿇的 思考나 擔念이 아니라 四元

構造的 분석정신을 배경으로 해서 인체를 특유

하게 관찰하도록 만들어진 내용이며 四體質의

서로 다른 차이점올 분석하고 素證으로 정리해

놓음으로써 四象홉學의 기본원리를 이해할 수

있는 단서를 제시하여 理論에서부터 體質病證의

臨똥까지 指標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

있다 �.
�3�. 현재 �f돗病이 없더라도 그러한 可能性의 출현을

예상하고 體質病證運用의 지표로 삼아서 �, 病證에

서 素證을 찾아내거나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

體質病證臨똥의 지표로 이용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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